
건강한 건강수다 

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모 삼촌들이 들려주는 건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

글_ 류재인 이모는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야. 응? 무시무시하다고?

그림_ 소경섭 삼촌

삐뚤빼뚤하면

어때?

동무들, 안녕! 바람도 매섭고, 어쩌면 눈이 왔을 수도 

있겠다! 다들 건강하게 지냈니? 칫솔질 동무 만들어

서 같이 양치질하기, 잘 지키고 있지? 

오늘은 치아교정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. 치아교정이 

뭐냐고? 쉽게 말하면 삐뚤빼뚤한 치아 순서를 가지런

하게 만들고, 앞뒤로 튀어나온 이는 알맞은 위치에 넣

어주는 치과 치료야. 교정이라는 말은 틀린 걸 바로잡

는다는 뜻이지. 교정 치료는 중요해. 앞뒤로 튀어나온 

이는 음식을 제대로 씹는 걸 방해하기도 하거든. 잘 

씹지 못하면 대충 씹어서 삼키게 되고, 그러면 다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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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보다 음식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어. 치아 모양이 

다르면 외모도 다르게 보이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

받을 수도 있어. 동무들과 어울리는 데 자신감이 떨어

질 수도 있고. 만약 자기 치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

하는 동무가 있다면 늦지 않게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

아보는 게 좋아. 사람마다 치료할 때가 다르거든. 어

릴 때부터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기다렸다가 해

야 하기도 해. 

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해. 우

리는 왜 삐뚤빼뚤한 치아를 교정하는 치료를 받을까? 

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? 이모는 당연하지 않을 수

도 있다고 생각해. 동무들이 생각하는 ‘정상’은 무엇

이니? 비정상이 아닌 거? 올바른 거? 국어사전에서

는 정상을 ‘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

태’라고 설명해. 이모가 치아교정학 첫 수업 시간에 

배웠던 게 있어.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교수님의 

말씀을 풀어서 말하면, 정상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

니라는 거야. 여기서부터 저기 사이에 있는 여러 개를 

정상으로 본다는 거지.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‘정

상은 점이 아니라 범위의 개념이다’야. 시험문제의 정

답은 한 개잖아. 그런데 말이야. 정상의 범위 안에서

는 정답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어. 놀랍

지?

한 사람의 치아 개수는 총 28개에서 32개야. 만약 치

아가 모두 삐뚤빼뚤하다면 어떻게 할 거야? 당연히 

교정해야지. 그런데 열 개에서 열다섯 개 정도만 그렇

다면? 아마 교정하겠지. 그럼 다섯 개가 삐뚤다면 어

떻게 할래? 그래도 교정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생

각할 수 있어. 그렇다면 치아 한두 개 정도만 그렇다

면? 친구나 엄마·아빠한테 물어보고 곰곰이 생각한 

뒤에 결정할지도 몰라. 어떤 동무는 다섯 개에서 열 

개 정도는 삐뚤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, 어떤 

동무는 치아 한두 개만 그래도 많이 힘들어할 수 있

어. 

우리는 어떤 걸 ‘맞다 혹은 틀리다, 그렇다 혹은 아니

다’로 구분 지으려고 해.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. 건

강도 마찬가지야.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치아

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. 웃었을 때 가지런히 보

이는 하얀 치아.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치아의 모

습을 ‘아름답다, 예쁘다, 닮고 싶다, 그렇게 되고 싶

다, 그래서 옳다’고 생각해. 그러니까 하얀 치아만 건

강한 치아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그런데 정말 그럴까? 

건강의 기준은 대부분 전문가가 정한 거야. 정해진 기

준을 넘으면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하지. 오늘 이모가 

하고 싶은 말은 너희도 그 기준을 건강이라고 생각하

느냐는 거야. 만일 그렇다면,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

지 묻고 싶어. 선생님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니까? 아

니면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니까? 물론 선생님

이나 부모님 말씀이 대체로 맞아. 그동안 쌓아온 시간

과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이니까. 그런데, 동무들

도 그 기준에 동의하니? 내가 정말로 지금 모습에 불

만족스러운 건지,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라고 해서 따

라 하게 된 건지,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. 물론 어려울 

수 있어.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아 줘. 마흔이 넘은 이

모도 아직 하는 고민이거든.  

질문만 하고 답이 없어서 어리둥절하니? 오늘 목표는 

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, 동무들을 고민하게 하는 거

였단다. 자, 그럼 고민하는 건강한 나라의 건강한 어

린이가 되어 볼까!̂  ̂ 


